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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2019 개정 누리과정 사회관계 영역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과 실행 수준을 살펴보고, 신념과 실행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 유아교육기관 7개소에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의 어머니 268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패킷을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어머니의 개인적인 특성인 학력수준에 따라 전체적인 신념측면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실행측면에서는 하위요인인 더불어 생활하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사회관계 실행과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인 타인조절능력 간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인 간에 유의한 정적인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관계 실행이 타인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한 사회관계 신념과 실행은 

모든 정서지능과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 증진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자녀 양육에서 유아와의 실천적 상호활동을 향상시키는데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사회관계, 정서지능, 친사회적 행동, 신념, 실행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mothers' beliefs and executions in the social 

relations area of the 2019 revised Nuri curriculum,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beliefs and 

executions on the emotional intelligence and prosocial behavior of young children. For this purpose, 

data were collected by distributing questionnaire packets to 268 mothers of children aged 3-5 years who 

were enrolled in 7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in Gyeonggi-do.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5.0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overall belief according to the mother's personal characteristic, the educational level, 

an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ub-factor, living together, in the execution. Secon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ll variables except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relation execution and the ability to regulate others, which is a sub-factor of emotional 

intelligence. Third, beliefs and executions in social relation were found to affect all emotional 

intelligence and pro-social behavior, except for the effect of social relation execution on the ability to 

regulate others.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basic data to improve parents' interest in the 

improvement of young children’s social ability and practical interaction in child r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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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과학문명이 급진적으로 발달·변화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인간소외 현상이 심화되며, 인간관계가 단

절되는 현상이 빚어졌다. 소통의 부족, 물질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사회적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의 상실 

등의 사회적 문제[1]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었고, 세

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에서는 이 시대 

인재의 필수역량으로 사회관계(social relation)를 강

조하였다[2]. 사회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빚어지는 

사회적 행동과 교섭으로 타인과의 상호활동을 통하여 

이뤄지며, 이는 인간적 성장과 발전을 기하는 과정의 

결과로서 개인을 사회적 완성물로 만들어준다[3]. 인간

은 태어나 사회 속의 많은 관계들을 잘 유지하면서 건

전한 자아를 발전시키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

하다[4,5].

사회관계의 향상은 사회화 과정의 한 측면으로서, 바

람직한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발전은 개인의 사회적 적

응과 행복의 전제조건이 된다[6]. 즉, 사회 속에서 다양

한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 사회관계를 배우고, 

자신과 자신을 둘러 싼 환경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며 

친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몸과 마

음이 편안해지도록 하며, 보람을 느끼도록 하여 유아의 

전반적인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7]. 따라서 개

인이 한 사회 속에서 물리적, 사회·문화적인 환경에 적

응해 갈 수 있는 지식, 기술 및 태도와 가치 등을 익히

며,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평생의 과정

이 시작되는 유아기부터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

육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3,8].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2020년 3월부터 시행하

고 있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인 「2019 개정 누리과정」

[9]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바른 인성을 갖추며, 

창조적 사고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기르고자 추구한다. 이를 위해 5개 

영역의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교육목적과 목표를 구성

하였으며, 그 중 강조되고 있는 하나의 영역이 ‘사회관

계’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영역은 유아가 자신을 

존중하고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며, 3개의 내용범주-나를 알고 존중하기, 더불어 생

활하기, 사회에 관심가지기-로 구분된다.

‘사회관계’ 영역은 급격한 사회 변화와 혼란의 가운

데에 자아발견과 자아개발을 통한 자아존중감을 형성

하도록 돕고, 자신이 속한 사회와 환경을 학습하며 책

임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3]. 따라서 가

정과 학교, 사회가 함께 하는 ‘사회관계’ 영역의 실천이 

강조된다[9]. 즉,  다양한 문화적 공간을 아우르는 사회

적 관계 속에서의 사회생활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면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공감하는 역량을 향상시키

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선행연구들[10-12]에 의하면, 유아기 이후의 

좋은 사회적 관계 맺음과도 관련이 있는 것은 유아기에 

형성된 친사회적 행동이다. 친사회적 행동은 일반적으

로 외적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타인이 이로운 방향으

로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을 말하며, 사회 구성원들이 

옳다고 여기는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그 사회 집단의 일

원이 될 수 있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다[13-14]. 급격

한 사회변화 시대에 비인간적인 행위와 따돌림, 외톨이 

등과 같은 모습의 인간관계 양상과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유아기의 친사회적 행

동발달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

을 주는 변인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우선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발달의 개인차를 이해하

기 위한 개인적 특성이나 기질 등에 초점을 둔 여러 연

구들[15, 16, 17-20]이 수행되었으나 연구들 간에 일

관성 있는 결과들이 보고되지는 않았다. 예로, 연령과 

친사회적 행동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연

구[16], 유아의 연령과 친사회적 행동이 서로 무관하다

는 연구[17], 연령의 증가에 따른 사회, 인지적 능력의 

발달에 관한 연구[19] 등은 다양한 환경 또는 맥락적 

변수 등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가족

이나 교사와 같은 환경 변인에 의한 친사회적 행동에의 

영향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 등

의 인구사회학적 변인[21]이나 교사의 교육적 역량 수

준, 교사-유아 관계와 친사회적 행동 간에 관련이 있음

이 보고되었다[22,23]. 종합하건대, 이와 같은 연구보

고들은 유아의 개인적인 변인 이외에 유아를 환경과 적

극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보는 관점에

서 유아를 둘러싼 환경적 변인이 사회적 관계 형성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 습득과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Freud[24]는 인간이 태어나서 사회관계의 1차

적인 대상이 되는 부모의 가치관이나 태도 등이 어린 

시절 초기 경험 및 일생의 성격을 결정짓는데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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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함을 강조하였다.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함께 보

내며 유아와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인적 환경

인 어머니의 영향력은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져 

왔다. 어머니의 양육태도, 신념, 훈육 등을 포함한 양육

관련 변인 등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들[6,11,25,26]은 친사회적 행동의 습득이 내적요인이 

아닌 외적인 것에 의해 이뤄짐을 주장한 사회학습이론

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변

인으로서 어머니의 양육신념에 대한 일관적이지 않은 

연구보고는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높

은 수준의 신념과 그에 따른 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제기한다. 

선행된 관련 국외연구들[27,28]에서는 유아의 친사

회적 행동 발달에 있어 어머니의 양육신념, 가치 등과 

같은 인지적인 매개 요소가 유아의 성장이나 발달적인 면

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어머니가 

자녀의 나누기, 돕기, 타인 리드하기 등의 친사회적 행

동과 관련된 기술들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자녀에 대

한 친사회적 행동목표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사회화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8].

이와 같이 ‘사회적 인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 

덕목 함양에 대한 개념 인식과 적극적 실천에 대한 관

심이 증대되면서, 2013년 시행된 「3-5세 연령별 누리

과정」‘사회관계’ 영역 내용의 중요성 인식과 실행에 대

한 교사와 부모 두 집단의 비교 연구[29]에서는 어머니

의 최종학력과 사회교육 참여여부에 따른 인식과 실천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부모 개인변인에 

따른 차이점이나 부모 및 교사의 인식과 실시정도의 차

이를 살펴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의 연계성을 고려해보

는 점도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 등을 바탕

으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사회관계에 대한 신념과 실

행정도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

향과 관련한 실증적 연구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친사회적 행동은 정서적인 측면과도 깊은 관련

이 있다[30].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은 자신과 자신

을 둘러싼 환경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고, 긍정적인 정

서로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대인관계를 통

해 이뤄진다[31-33]. 즉, 개인의 정서 이해와 조절, 타

인의 감정 인식 및 공감과 같은 정서적 능력에 따라 사

회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평가 및 표현하

고, 효과적으로 조절 및 활용하는 능력으로서 ‘정서지능

(Emotional intelligence, EQ)’[31]이라는 용어가 사

용된다. 올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인지보다

는 정서가 결정적 요소로 여겨지고, 인간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보다 유용한 정서지능(EQ)[34]의 개념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정서지능과 친사회적 행동에 관련한 선행연구는

지금까지 다수가 진행되었다. 정서지능이 높은 유아들

일수록 대인관계 기술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친사회적 

행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었다[11,35,

36]. 친사회적 행동을 하려면 타인의 감정과 입장을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입능력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

으로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방식으로 정서를 조절함으

로서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궁극적

으로는 친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긍정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는 유아들은

공감능력을 기반으로 한 정서적 반응을 하므로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7]. 

반면, 유아의 정서지능은 친사회적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

보다는 감정조망수용능력이나 사회적 자아개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38].

종합하건대, 정서지능은 친사회적 행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요인으로써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숙한 사회적 인간으로

서의 소양을 갖추고, 서로 간의 소통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자아와 인격이 형성되어가는 유아시기[39]부

터 일상생활 속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경험

을 통해 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 갈등의 

조정 및 활용은 사회생활의 기본이 된다[34]. 이와 관련

하여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정서지능, 부모의 양육신념

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까지 다수 이뤄졌으나 대부분이 

각 변인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에 유

아를 둘러싼 사회 환경 내에서 자신을 존중하고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관계’에 

대해 부모의 인식과 실시 정도가 자녀의 정서지능과 친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사

회교육에 관련된 부모의 관심과 실천적 접근을 향상시

키는데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본 연구

의 의의를 둘 수 있다. 또한 유아가 사회적 기대와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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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악하고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기관과 부

모의 효과적인 연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있어 1

차적인 인적 환경요인이 되는 어머니의 사회관계에 관

한 신념과 실천 정도를 살펴보고, 어머니의 사회관계에 

대한 신념과 실행이 자녀의 정서지능과 친사회적 행동

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관계 신념과 실행 정도는 어떠

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사회관계 신념과 실행, 유아의 

정서지능, 친사회적 행동 간의 상관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사회관계 신념과 실행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총 7

개소에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의 어머니 268명을 최

종 연구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총 330부의 질문지를 배

포하였고, 279부가 회수되어 85%의 회수율을 보였으

나 부실 기재된 11부의 질문지를 제외한 268부가 연구

자료로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 및 퍼센트를 산출

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어머니의 연령은 35세-39세가 136명(50.7%)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어머니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전체 중 79.1%(212명)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직업유무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비율이 각각 

51.1%, 48.9%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별은 남 150명

(56.0%), 여 118명(44.0%), 연령은 3세 109명(40.7%), 

4세 88명(32.8%), 5세 71명(26.5%), 자녀의 소속기관

은 어린이집 96명(35.8%), 유치원 172명(64.2%)으로 

나타났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 도구는 어머니의 사회관계

영역 관련 신념 및 실행 각각 12문항, 유아의 정서지능

평정척도 31문항,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검사 15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척도는 어머니가 어머니 자

신과 자녀에 대해 지각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며, 측정

도구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68

Variables f %

Motther’s 

age

<35 92 34.3

35-39 136 50.7

40-44 38 14.2

45> 2 0.7

Education

level

high school 32 11.9

college graduate 70 26.1

bachelor 142 53.0

master 24 9.0

Working 

status

working 137 51.1

nonworking 131 48.9

Child’s 

gender

Male 150 55.0

Female 118 44.0

Child’s age

3 109 40.7

4 88 32.8

5 71 25.5

Enrolled 

institution

day care center 95 35.8

Kindergarten 172 94.2

TOTAL 268 100.0

2.2.1 어머니의 사회관계 영역 신념 및 실행 측정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인 「2019 개정 누리

과정」의 5개 영역(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중에서 민주시민 사회의 바람직한 

구성원으로서 알고 실천해야할 내용과 가장 근접한 것

으로 판단되는 ‘사회관계’ 영역에 근거하여 조사하였다. 

가정에서 사회관계 영역의 목표 및 내용범주와 관련한 

어머니의 인식, 즉 이에 대한 신념의 정도 여부를 살펴

보고, 이를 실제적으로 실시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만 5세 유아사회교육 내용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및 실행 비교 연구[29]에서 사용한 질문지를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사회관계’ 영역 내용에 맞게 수정·보완

하여 사용하였다. 

사회관계 영역은 총 3개의 내용범주로 구분되며, 총 

12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첫 번째 내용범주인 

‘나를 알고 존중하기’에는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긴다’ 외 

2개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더불어 생활하기’ 내용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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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가족의 의미를 알고 화목하게 지낸다’ 외 5개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에 관심 가지

기’ 내용범주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아본다’ 외 2개의 내용이 포함된다. 

사회관계 영역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실행 정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Likert 형

식의 5점 평정척도로 질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의 내용 타당도 검증은 유아교육 전공교수 1인

과 현 유아교육기관장 2인과의 협의 하에 설문의 적절

성을 검토하였으며, 2인의 교사에게 의뢰하여 재확인 

과정을 거쳤다.

2.2.2 유아의 정서지능 평정 척도

유아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Mayer와 

Salovey[40]에의 정서지능 모형에 기초하여 개발된  

‘정서지능 체크리스트’[41]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자기인식 및 표현 7문항, 자기조절 8문항, 타인인식 

7문항, 타인조절 9문항, 총 4개의 하위요인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도구의 타당도 검정을 위한 요인

분석 과정에서 타인인식 1문항과 타인조절 및 대인관계

4문항이 제외되어 총 25개의 문항을 적용하였다. 자기

인식 및 표현능력은 자기의 현재 감정과 기분 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

하는 것으로서, 그 예로는 ‘걱정스러울 때 그 감정을 잘 

표현한다’ 등이다. 자기조절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적절

하게 처리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예

로 ‘자기 순서가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와 같은 문항

을 포함한다. 타인인식능력은 공감 및 감정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기분상

황을 잘 안다’ 등이다. 타인조절능력은 인식한 타인의 

감정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그 예로 ‘다른 친구를 자기가 하고 있는 놀이에 참여시

킬 줄 안다’와 같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형식의 5단

계 평정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

녀의 정서지능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정서지능의 하위

요인별 Cronbach's α값을 산출한 결과, 모두 .82~.86

으로 그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 각

문항번호는 Table 2와 같다. 

2.2.3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검사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Skill 

Situation Measure’[42]를 유아의 사회성 발달 프로그

램 개발 연구[43]에서 수정하여 사용한 ‘친사회적 행동 

검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유아의 기관적응

능력, 대인관계 형성능력, 개인정서 조절능력의 3개의 

하위요인별로 각각 5개 문항,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요인분석 과정에서 하위요인별 각각 2, 1, 2

문항이 제외되어 총 10개의 문항을 적용하였다. 기관적

응능력은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

회적 규약 내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의

미하는 것으로서 ‘선생님의 지시에 잘 따른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한다. 대인관계 형성능력은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해 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해가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로 ‘친구와 놀잇감을 잘 나누어 가지고 논다’ 등을 들 

수 있다. 개인정서 조절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올바르게 

인식 및 처리하고 변화시키며 유지하고 조절하는 능력

으로서, ‘화가 무조건 날 때 스스로 적절하게 소화해

낸다’와 같은 내용으로 이뤄진다. 모든 문항에 대한

척도 범주는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5점 척도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하위요인별 

Cronbach's α값을 산출한 결과,  .67~.79 값을 가지며,

친사회적 행동 전체는 .84로 나타나 조사도구가 문항 

간 일관성 있는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3과 같다. 

Table 2. Internal reliability of emotional intelligence measure

Sub-Factors Question Number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α

Self-awareness/ Self-expression 1, 2, 3, 4, 5, 6, 7 7 .82

Self-regulation 8, 9, 10, 11, 12, 13, 14, 15 8 .85

Recognition of others 16, 17, 19, 20, 21, 22 6 .86

Controlling others 23, 24, 25, 26, 27 5 .84

Total Emotional Intelligence 26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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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ternal reliability of prosocial behavior measure

Sub-Factors Question Number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α

School adaptation 1, 2, 5 3 .77

Interpersonal relaionship formation 7, 8, 9, 10 4 .79

Personal emotional regulation 11, 13, 14 3 .67

Total Prosocial Behavior 10 .84

2.3 연구절차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경기도 용인시 2개소의 어

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의 어머니 10명을 

대상으로 2021년 3월 22일부터 26일 사이에 예비조사

를 실시하였다. 우선 예비연구에 대한 참여 동의를 구

하였으며, 설문지의 적절성과 작성소요 시간 등을 알아

본 결과, 문항에 대한 이해가 어렵거나 모호한 부분이 

특별히 발견되지 않아 그대로 사용하기로 확정하였다. 

본 조사는 경기도 성남시와 용인시에 소재한 7개 유아

교육기관에 재원중인 만 3-5세 유아의 어머니를 표본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사회적 상황에 따른 감염위험의 

최소화와 연구자의 거리적 편의상 유아교육기관의 원

장과 비대면 연락을 통해 재원 중인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였으며, 

연구에의 자발적 참여 독려를 요청하였다. 만 3-5세 자

녀가 한 명 이상일 경우 한 자녀에게만 집중하고 응답

해주기를 설명하였으며, 높은 회수율을 위해 완성한 설

문지는 가능한 일주일 내에 제출하도록 부탁하였다. 연

구참여 동의서에 사인을 한 어머니에 한하여 2021년 4

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330부의 질문지 패킷을 

배포하고 279부를 회수하였으며, 자료로 활용하기에 

불완전한 11부를 제외한 총 268부의 설문지가 분석자

료로 활용되었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5.0 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범주형 변수

의 경우,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여 

빈도 및 퍼센트를 산출하였고, 양적 변수의 경우 기술

통계를 실시하여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를 산

출하였다. 둘째, 각 요인들이 조사도구로 타당한지 살펴

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각 요인이 조사도구로서 일관

성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 문항내적일치도 Cronbach‘s 계수를 산출하였

다. 셋째,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각 요인별 평균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 t-test(Independent 

t-test)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차이가 있는 경우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피어슨 상관계

수(Pearson's Correlation Analysis)를 이용하여 살펴

보았다. 다섯째, 사회관계 영역에 대한 신념과 실행이 

정서지능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Simple Linear Regression)을 실

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관계 

신념과 실행 정도 

3.1.1 연령에 따른 사회관계 신념 및 실행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사회관계 신념과 실행의 정도

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

한 결과, 사회관계 신념 전체 및 모든 하위요인과 사회

관계 실행 전체 및 모든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즉,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가 가지는 사회

관계 영역에 대한 신념과 실행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신념과 실행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신념에 비해 실행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3.1.2 최종학력에 따른 사회관계 신념 및 실행  

어머니의 최종학력에 따른 신념과 실행의 요인별 평

균 차이를 보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고,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Duncan의 사후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사회관계 신념 전체(F=4.310, p<.01), 하위요인 

중 나를 알고 존중하기(F=5.281, p<.01), 더불어 생활



어머니의 사회관계 신념과 실행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153

Table 4. Differences in social relation belief and execution factors according to mother's age

Category Age N
Belief Execution

M\(SD) F/p Ducan M((SD) F/p Ducan

Social relation 

Total

<35 92 4.45(.43) 

.579

/.629
-

3.87(.52)

.692

/.558
-

35-39 136 4.39(.45) 3.86(.45) 

40-44 38 4.43(.44) 3.93(.43) 

45> 2 4.71(.41) 4.29(1.00) 

Total 268 4.42(.45) 3.88(.48) 

Know me and 

respect me

<35 92 4.49(.51)

.513

/.673
-

3.96(1.50) 

.414

/.743
-

35-39 136 4.42(.55) 3.82(.51) 

40-44 38 4.51(.44) 3.89(.53) 

45> 2 4.33(.94) 4.17(1.18)

Total 268 4.46(.52) 3.88(.97) 

Live together

<35 92 4.61(.44)

.576

/.631
-

4.14(.43) 

.360

/.782
-

35-39 136 4.57(.45) 4.14(.47) 

40-44 38 4.55(.46) 4.19(.44) 

45> 2 4.92(.12) 4.42(.82)

Total 268 4.58(.45) 4.15(.45) 

Take an 

interest in 

society

<35 92 4.08(.60)

1.178

/.319
-

3.24(.65) 

2.010

/.113
-

35-39 136 4.00(.64) 3.35(.68) 

40-44 38 4.13(.62) 3.44(.63) 

45> 2 4.67(.47) 4.17(1.18) 

Total 268 4.05(.63) 3.33(.67) 

Table 5. Differences in social relation belief and execution factors according to mother's final 

educational background

Category
Education 

Level
N

Belief Execution

M\(SD) F/p Ducan M((SD) F/p Ducan

Social relation 

Total

High school(a) 32 4.20(.42)

4.310**

/.005
a<c

3.85(.71)

1.715

/.164
-

College(b) 70 4.38(.44) 3.78 (.40)

University(c) 142 4.50(.45) 3.92 (.46)

Master(d) 24 4.38(.43) 3.96 (.41)

Total 268 4.42(.45) 3.88 (.48)

Know me and 

respect me

High school(a) 32 4.20(.51)

5.281**

/.001
a<c

4.18 (2.45)

1.193

/..320
-

College(b) 70 4.39(.55) 3.76 (.50)

University(c) 142 4.56(.48) 3.86 (.52)

Master(d) 24 4.39(.54) 3.94 (.57)

Total 268 4.46(.52) 3.88 (.97)

Live together

High school(a) 32 4.38(.46)

3.091*

/.028
a<c

3.96 (.39)

4.022**

/.008
a<c,d

College(b) 70 4.56(.43) 4.08 (.44)

University(c) 142 4.64(.44) 4.21 (.46)

Master(d) 24 4.57(.46) 4.26 (.42)

Total 268 4.58(.45) 4.15 (.45)

Take an 

interest in 

society

High school(a) 32 3.85(.57)

2.504

/.060
-

3.29 (.67)

1.419

/.237
-

College(b) 70 3.99(.60) 3.20 (.58)

University(c) 142 4.15(.66) 3.40 (.71)

Master(d) 24 3.99(.55) 3.36 (.60)

Total 268 4.05(.63) 3.33 (.67)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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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F=3.091,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에 관심가지기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관계 

신념 전체는 어머니 학력이 4년제 대졸 4.50점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고졸 4.2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나를 알고 존중하기는 4년제 대졸 4.56점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고졸 4.2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더

불어 생활하기는 4년제 대졸 4.64점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고졸 4.3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가 있다는 결론에 의해, 집단 간 사후검정 결과, 고

등학교 졸업학력(a)보다 4년제 대학 졸업학력(c)의 어

머니들이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은 점수

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사회관계 영역의 실행정도에

서는 하위요인 중 하나인 더불어 생활하기(F=4.022,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고, 사회관계 실행 전체, 나를 알고 존중하기, 사회에 

관심가지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생활하기는 대학원 졸 4.2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졸 3.9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가 있다는 결론에 의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고등학력의 어머니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1.3 직업유무에 따른 사회관계 신념 및 실행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사회관계 신념과 실행정

도의 요인별 평균 차이를 보기 위해 독립 t-test를 실시

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어머니 직업유무에 따라 사

회관계 신념 전체 및 하위요인, 사회관계 실행 전체 및 

하위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여부에 따라서 어머니의 사회관계 영

역에 대한 신념과 실행에는 차이가 없음을 나타낸다. 

3.2 어머니의 사회관계 신념 및 실행, 정서지능, 친

사회적 행동 간의 상관관계

피어슨 상관계수를 활용하여 사회관계 영역의 신념과

실행 전체, 정서지능과 친사회적 행동의 전체 및 하위

요인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사회관계 영역의 신념과 실행 전체, 정서지능, 친사회적 

행동의 전체 및 하위요인 대부분 모든 요인과 뚜렷한 

양(+)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p<.01), 사회관

계 신념 전체와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요인인 개인정서

조절능력은 양(+)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사회관계 영역의 실행 전체와 정서지능의 하

위요인인 타인조절능력은 통계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3.3. 어머니의 사회관계 신념과 실행이 유아의 정서

지능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3.3.1 어머니의 사회관계 신념 및 실행이 유아의 정서

지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사회관계에 대한 신념과 실행정도가 유아

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사회관계 신념 

전체가 정서지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모형으로 나타났고(F=35.199, p<.001), 모형

의 설명력은 약 11.4%( =.114)로 나타났다. 사회관

계 신념 전체는 정서지능 전체에 유의미한 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t=5.933, p<.001). 

즉, 사회관계 신념 전체가 1만큼 증가할 때 정서지능 

전체가 .301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관계 신념 전체가 정서지능의 하위요인별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우선 자기인식 및 자기표현

에서는 유의미한 모형으로 나타났고(F=43.056, p<.001),

모형의 설명력은 약 13.6%( =.136)이었으며, 사회관

계 신념 전체가 자기인식 및 자기표현에 유의미한 양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6.562, p<.001). 

즉, 사회관계 신념 전체가 1만큼 증가할 때 자기인식 

및 자기표현이 .376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회관계 신념 전체가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유

의미한 모형으로 나타났고(F=12.551, p<.001), 모형의 

설명력은 약 4.1%( =.041)이었으며, 유의미한 양(+)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3.543, p<.001). 

즉, 사회관계 신념 전체가 1만큼 증가할 때 자기조절이 

.263만큼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사회관계 신념 전체가 

타인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유의미한 모형으로

나타났고(F=7.626, p<.001), 모형의 설명력은 약 2.4%

( =.024)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2.762, p<.01). 즉, 사회관계 

신념 전체가 1만큼 증가할 때 타인조절 및 대인관계가 

.248만큼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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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fferences in social relation belief and execution factors according to mother's working status

Category
Working 

Status
N

Belief Execution

M\(SD) t p M((SD) t p

Social relation 

Total

working 137 4.46(.41)
1.563 .119

3.90(.43)
.882 .379

Nonworking 131 4.38(.48) 3.85(.52)

Know me and 

respect me

working 137 4.51(.48)
1.558 .120

3.88(.49)
.003 .998

Nonworking 131 4.41(.56) 3.88(1.30)

Live together
working 137 4.62(.43)

1.386 .167
4.20(.44)

1.664 .097
Nonworking 131 4.54(.47) 4.11(.46)

Take an 

interest in 

society

working 137 4.10(.61)
1.203 .230

3.34(.69)
.276 .782

Nonworking 131 4.01(.64) 3.32(.64)

Table 7.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social relation belief, executio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prosocial behavior

Category
Emotional intelligence Prosocial behavior

1 2 3 4 5 6 7 8 9 10 11

Social relation belief Total 1

Social relation execution Total .483** 1

Emotional 

intelligence

Total .342** .383** 1

Self-awareness/

self-expression
.373** .408** .717** 1

Self-regulation .212** .275** .689** .258** 1

Recognition of others .261** .386** .751** .513** .344** 1

Controlling others .167** .075 .717** .411** .241** .390** 1

Prosocial 

behavior

Total .245** .325** .761** .568** 563** .578** .481** 1

School adaptation .220** .271** .615** .513** .317** .436** .524** .770** 1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mation 
.226** .264** .668** .482** .480** .574** .393** .861** .495** 1

Personal emotional 

regulation
.133* .246** .530** .358** .555** 347** .228** .757** .369** .494** 1

*p<.05, **p<.01

Table 8. Effect of mothers’ belief and executions in social relation on young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Dependent variables

Belief Execution

B
t

Adjusted 

  F
B

t
Adjusted 

  F
β β

Total

Emotional intelligence 

.301
5.933*** .114 35.199***

.318
6.759*** .143 45.682***

.342 .383

Self-awareness

/Self-expression

.376
6.562*** .136 43.056***

.387
7.290*** .163 53.141***

.373 .408

Self-regulation
.263

3.543*** .041 12.551***
.320

4.661*** .072 21.725***
.212 .275

Recognition of others
.321

4.417*** .065 19.511***
.447

6.832*** .146 46.677***
.261 .386

Controlling others
.248

2.762** .024 7.626***
.105

1.234 .002 1.522
.167 .07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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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 실행 전체가 정서지능 전체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모형으로 나타났고(F=45.682, 

p<.001), 모형의 설명력은 약 14.3%( =.143)로 나타

났다. 사회관계 실행 전체는 정서지능 전체에 유의미한 

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t=6.759, 

p<.001). 즉, 사회관계 실행 전체가 1만큼 증가할 때 정

서지능 전체가 .318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사회관계 실행 전체가 자기

인식 및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모형으로 

나타났고(F=53.141, p<.001), 모형의 설명력은 약 

16.3%( =.163)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7.290, p<.001). 즉, 사

회관계 실행 전체가 1만큼 증가할 때 자기인식 및 자기

표현이 .387만큼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관계 

실행 전체가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모형으로 나타났고(F=21.725, p<.001), 모형

의 설명력은 약 7.2%( =.072)이었으며, 유의미한 양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4.661, 

p<.001). 사회관계 실행 전체가 1만큼 증가할 때 자기

조절이 .320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관

계 실행 전체가 타인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유의미한 모형으로 나타났고(F=46.677, p<.001), 모형

의 설명력은 약 14.6%( =.146)이었으며, 유의미한 

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6.832, 

p<.001). 즉, 사회관계 실행 전체가 1만큼 증가할 때 타

인인식이 .447만큼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사회

관계 실행 전체가 타인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

과, 유의하지 않은 모형으로 나타났다.

3.3.2 어머니의 사회관계 신념 및 실행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사회관계에 대한 신념과 실행정도가 유아

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사회관계 

신념 전체가 친사회적 행동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모형으로 나타났고(F=16.991, p<.001), 

모형의 설명력은 약 5.7%( =.057)로 나타났다. 사회

관계 신념 전체가 친사회적 행동 전체에 유의미한 양

(+)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 확인되었으며(t=4.122, 

p<.001), 사회관계 신념 전체가 1만큼 증가할 때 친사

회적 행동 전체가 .271 만큼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관계 신념 전체가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요인별로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본 결과, 우선 학교적응능력

에서는 유의미한 모형으로 나타났고(F=13.474, p<.001),

모형의 설명력은 약 4.5%( =.045)이었으며, 사회관계

신념 전체가 학교적응능력에 유의미한 양(+)적인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3.671, p<.001). 즉, 사회관

계 신념 전체가 1만큼 증가할 때 학교적응능력이 .319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관계 신념 전체

가 대인관계형성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유의

미한 모형으로 나타났고(F=14.341, p<.001), 모형의 

설명력은 약 4.8%( =.048)이었으며, 유의미한 양(+)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3.787, p<.001). 

이는 사회관계 신념 전체가 1만큼 증가할 때 대인관계

형성능력이 .301만큼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관

계 신념 전체가 개인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면, 유의미한 모형으로 나타났고(F=4.802, p<.001),

모형의 설명력은 약 1.4%( =.014)이었으며, 유의미

한 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2.191, 

p<.05). 사회관계 신념 전체가 1만큼 증가할 때 개인정서

조절능력이 .184만큼 증가함을 알 수 있다. 

Table 9. Effect of mothers’ beliefs and executions in social relation on young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Dependent variables

Belief Execution

B
t

Adjusted 

  F
B

t
Adjusted 

  F
β β

Total 

Prosocial behavior

.271
4.122*** .057 16.991***

.339
5.613*** .103 31.504***

.245 .325

School adaptation
.319

3.671*** .045 13.474***
.371

4.592*** .070 21.088***
.220 .271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mation 

.301
3.787*** .048 14.341***

.330
4.460*** .066 19.896***

.226 .264

Personal emotional 

regulation

.184
2.191* .014 4.802*

.319
4.133*** .057 17.078***

.133 .246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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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 실행 전체가 친사회적 행동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모형으로 나타났고

(F=31.504, p<.001), 모형의 설명력은 약 10.3%( 

=.103)로 나타났다. 사회관계 신념 전체가 친사회적 행

동 전체에 유의미한 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며(t=5.613, p<.001), 사회관계 실행 전체가 

1만큼 증가할 때 친사회적 행동 전체가 .339만큼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관계 실행 전체가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요인별

로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우선 학교적응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는 유의미한 모형으로 나타났고

(F=21.088, p<.001), 모형의 설명력은 약 7.0%( 

=.070) 이었으며,  유의미한 양(+)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t=2.191, p<.05). 즉, 사회관계 실행 전

체가 1만큼 증가할 때 학교적응능력이 .371만큼 증가

함을 알 수 있다.사회관계 실행 전체가 대인관계형성능

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유의미한 모형이었으

며(F=19.896, p<.001), 모형의 설명력은 약 6.6%( 

=.066)로 나타났다. 사회관계 실행 전체는 대인관계형

성능력에 유의미한 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t=4.460, p<.001), 사회관계 실행 전체가 1만큼 증가

할 때 대인관계형성능력이 .330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관계 실행 전체가 개인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유의미한 모형이었으며

(F=17.078, p<.001), 모형의 설명력은 약 5.7%( 

=.057)로 나타났다. 사회관계 실행 전체는 개인정서조

절능력에 유의미한 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t=4.133, p<.001), 사회관계 실행 전체가 1만큼 증가

할 때 개인정서조절능력이 .319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창의융합시대의 필수적인 인재 역량으로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관계 능력 향상을 초점에 두고, 

만 3-5세 유아들에게 시행하고 있는 국가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인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한 영역인 ‘사회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과 실행 수준이 유아의 정

서지능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관계(social relation)의 

개념과 중요성,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전제가 되

는 친사회적 행동, 정서지능 간의 관계에 대해 선행연

구들을 고찰하였다.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경기

도 소재 7개소의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유아의 어

머니 268명을 대상으로 최종분석을 하였다. 가정과 연

계하여 유아의 사회관계 역량 증진에 대한 부모의 관심

을 향상시키고, 자녀 양육 시 유아와의 실천적 상호활

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으며,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연령, 최종학

력, 직업유무에 따른 사회관계 신념과 실행정도를 알아

보았다. 우선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사회관계 영역에 

대한 신념과 실행 수준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즉, 만 3-5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연령

이 낮거나 높음은 사회관계 영역에 대해 갖는 신념과 

이를 실천하는 자세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연령에 따른 분석은 많은 연구들에서 수행하

는 개인적 특성 변인이며 영향력 관련 보고들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사회관계 영역 관련해서는 어머니의 

나이로 인한 시대적·개인적 환경 차이가 자신의 존중 

및 공동체 의식 함양에 대한 인식과 가정에서 실제적으

로 적용하는 정도에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신념과 실행의 평균 비교 측면에서 

모든 연령대에서 실행 평균이 신념 평균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인식과 실천이 동일한 수준에서 이

뤄지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어머니가 가지는 사

회관계 영역에 대한 강한 신념의 양만큼 행위로 옮겨 

낼 수 있는 태도 형성을 위해 개인적인 노력과 더불어 

유아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의 실천 프로그램 지원

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두 번째 변인으로서 

최종학력에 따른 사회관계 영역에 대한 신념과 실행

정도를 알아보았다. 사회관계 신념 전체 측면에서는 학력

수준에 따라 평균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다. 고졸 학력 수준의 어머니보다 4년제 

대학 졸업 학력의 어머니들이 신념적인 면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2년에 시행된 「5세 누리과정」

의 사회관계 영역 관련 선행연구[27]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하위범주별로 살펴보면, 나를 알고 존중

하기와 더불어 생활하기에서 고졸 학력의 어머니보다 

4년제 대학졸업 어머니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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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선행연구에 반해 더불어 생활하기에서 학력 수준

에 따른 신념의 차이가 더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인간적 상호작용이 

점차 줄어들고, 개인 중심의 일상이 만연하는 현 사회

구도 속에서 상위교육기관 경험을 가진 어머니들이 자

녀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자율성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가치나 태도

를 중시하고, 예, 존중, 협력 등의 인성 덕목에 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관계 실행 전체 측면에서는 학력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이 변수가 

실행의 자세에 제약이 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

은 결과는 선행연구[27]와도 일치하는 부분으로서, 개

인의 관점 및 인식 정도가 실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러

나 하위범주별로 살펴보았을 때, 더불어 생활하기에서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이 고졸 학력

의 집단보다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상위교육기관 경험자가 그렇지 않은 어머니

보다 자녀가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성장하도록 약

속과 규칙 등의 가치를 더 고려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

고자 함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신념에서 그

치지 않고 자녀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도록 가정연계프로그램에 기반 한 실천적인 지지

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사회

관계 영역 신념과 실행 정도 모두에서 집단 간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양한 연구목적을 가지고 진행된 연구들

[29,44]에서 나타났듯이 취업과 전업이라는 요인이 현

대 사회에서 교육적 신념의 정도와 실행 수준에 큰 영

향력을 끼치지 않으며, 사회관계 영역 관련해서도 동일

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취업여부라

는 개인적인 배경변인 이외에 자녀의 사회적 관계 향상

을 위한  교육적 가치 실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시대

적·사회적 상황의 변수를 고려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

가 지속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둘째, 어머니의 사회관계 영역에 대한 신념과 실행, 

유아의 정서지능 및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련성을 알아

본 결과, 사회관계 실행과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인 타인

조절 간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인 간에 유의한 정적

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체적으로 

어머니가 자신을 존중하고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목

표로 하는 사회관계 영역에 대한 신념이 높을수록, 그

리고 이를 실행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정서지능

과 친사회적 행동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들[6,11.26-28,30]에서 밝

혀졌듯이 1차적인 사회 환경이 되는 가족은 유아의 전

인적 성장에 있어 큰 영향력을 끼치며, 특히 부모의 양

육철학, 신념 및 태도 등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발달 

및 이와 밀접한 상관이 있는 정서적인 측면과도 깊은 

관련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

아의 개인 내적요인 이외에 외적요인, 즉 어머니를 비

롯하여 유아가 경험하는 다양한 환경변인들 간의 관계

를 분석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유아가 자

신의 정서조절 및 공감능력을 키우고, 자신이 속한 집

단이나 사회의 기준에 일치되는 방식으로 사회적 관계

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을 모

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어머니의 사회관계 영역에 대한 실행과 유아의 

정서지능 하위요인인 타인조절능력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그들의 사회관계에 관한 가치를 바탕으로 양육행위를 

실천하는 수준과 유아가 타인의 감정에 효과적으로 대

처하는 능력 간에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며, 어

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관련

이 있음으로 보고된 연구[19]와는 그 맥락을 같이 하지 

않는다. 추후 유아의 타인조절 능력과 관련된 어머니의 

사회관계 중심의 양육 행동 등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어머니의 사회관계 영역에 대한 신념과 실행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정서지능, 친사회적 행동요인을 각각 종

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

았다. 우선 어머니의 사회관계 영역 신념과 실행은 정

서지능 전체를 예측하는 중요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대해 가지는 관심과 태도는 유아가 자신의 정서

를 이해·조절하는 것과 더불어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바람직한 사회관계 형성을 

위한 어머니의 적극적인 노력과 자세는 유아의 자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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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능력을 도울 뿐만 아니라 정서적 표현을 고취시킴으

로써 정서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45]. 인간적인 상

호작용이 점차 부족해지고, 개인의 도덕적 가치를 보다 

더 중시하는 현 사회문화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 유아의 

정서적인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어머니

의 역할이 다시금 강조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사회관계 영역 실행 정도는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인 타

인조절능력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나, 어머니와 유아의 안정적인 유대감과 개방적인 의사

소통을 바탕으로 유아가 타인의 정서에 보다 더 능숙하

고 적절하게 반응하여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갈등 양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사회관계 영역에 대한 신념과

실행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전체와 하위요인 모두를 

예측하는 데 있어 영향력 있고 의미 있는 변수로서 확인

되었다. 즉, 어머니가 사회관계에 대한 그 중요성을 지각

하고, 자녀 양육에서 실천적인 적용을 할수록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양육신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련성을 알아본 여러 선행

연구들[6,11,19,20,25,26]을 지지한다. 유아는 어머니

와의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대와 가정을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관계에 필요한 전략으로 발달시킨다[46]. 즉, 어머니 변

인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을 유의미하게 하는 

여러 예측변인들 중에 하나이며[11], 유아는 이렇게 주변

환경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질서와 소통방식을 배워

나가고, 사회적 존재로 성장해 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사회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높은 신념과 실행이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유아교육기관과 지역사회 

차원의 학부모 대상 대면·비대면 정보 제공 및 단기 교

육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통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증진을 도와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 방법에 대

해서도 추후 연구에서 심도있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도출된 결과는 시대적 흐름과

부합하는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되돌아보며, 더

불어 사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서지능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제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

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만 3-5세 자녀를 가진 어머니를 대상으로 질

문지 수집을 통해 이뤄졌으며, 모든 독립과 종속변인에 

대해 어머니의 평가를 통해서만 측정함으로써, 어머니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 대상의 심층면접, 유아 대상의 관찰 평가 등과 

같이 보다 더 다양하고 객관적인 조사 방법으로 보완하

여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

머니의 신념과 실행의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현 

초저출산 사회적 상황에서 아버지의 육아 참여가 확산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아버지의 영향력에 대해 살펴

보고, 더 나은 환경 제공을 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셋째, 급속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부모의 역

할과 유아의 행동 및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특성변인 선정에 따른 연구의 확장도 필요하겠다. 넷째, 

본 연구는 특정지역의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임의

표집이 이뤄진 것으로써, 표집지역 확대 및 다양한 환

경적 변수를 고려한 추후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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